
 

 

 

 

 

 

 

 

 

 

 

 

 

 

 

 

 

 

 

 

 

 

 

 

 

 

 

 

 

 

 

 

 

 

 

 

 

 

 

 

 

 

 

 

 

 

 

 

 

 

 

 

 

 

 

 

 

 

 

 

 

 

 

       

 

 

 

 

 

 

 

 

 

 

 

 

 

 

 

 

 

 

 

 

 

 

 

 

 

 

 

 

 

 

 

                            

제 73 호                                 2008 년 2 월 22 일          금요일

전세계 민중과 파룬궁제자들이 

리홍지선생님께 드리는 설문안

2008 년 춘절을 맞아 국내외 민중과 파룬궁 

제자들이 년하장, 시가, 동화, 축하편지 등 각종 

형식으로 리홍지선생님께 설문안을 드렸다. 그중 

몇편을 골라 싣는다.  

터키 전체 대법제자 드림 

한국 대구시 대법제자 드림 

해외 새해경축시위행진에서 
두각을 나타낸 파룬궁학원 행렬 

음력설 초사 

흘, 미국 뉴욕신 

년경축시위행진 

에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새해 

축복을 드리고 있 

는 파룬궁행렬. 

음력설 초나 

흘, 미국 워싱톤 

신년경축시위행 

진에서 파룬궁학 

원들이 표현한 씩 

씩하고 발랄한 룡 

춤. 

음력설 초나 

흘, 오스트레일리 

아 시드니 신년경 

축 시위행진에서  

파룬궁학원들이  

전시한 련화꽃차. 

형사경찰학원 학생의 축하편지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내가 경찰이 된다면 파룬따파를 지지할것입

니다. 인권성화가 중국에 전달될 때 나는 염황

자손의 명의로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기때문입니다! 변이된 환경에 마비될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각에 나는 리선생

님께 삼가 축하를 드립니다. 파룬궁학원들 모두 

새해에 즐겁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들은 옳습니

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신운(神韻)>은 인류문화예술에서 

옳바른 시범을 보여주었다. 
 
2008 년 2 월 9 일 저녘, 뉴 

욕 자심상업실내설계사 주홍유 

(周鸿儒)선생은 뉴욕신당인화인 

신년만회의 신운예술단공연을  

보고 감격되여 말했다. <신운은 

지금 류행되고 있는 예술과 통 

속문화를 초월했고 인류문화예 

술에서 옳바른 시범을 보여주었다.>, <통속문 

화는 80 년대로부터 아주 나쁜 추세가 나타났는 

바 줄곧 욕망과 타락에 빠졌으며 새로운 감각자 

극을 추구했다.>, <신운은 한가닥의 깨끗한 물줄 

기가 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의 영구한 가치 

와 사람의 본원을 되찾았다.> 



 
 

 

 

 

 

 

 

 

 

 

 

 
 

 

 

 

 

 

 

 

 

 

 

 

 

 

 

 

 

 

 

 

 

 

 

 

 

 

 

 

 

 

 

 

 

 

 

 

 

 

 

 

 

 

 

 

 

 

 

 

 

 

 

 

 

 

 

 

 

 

 

 

 

 

 

 

 

 

 

 

 

 

 

 

 

 

 

 

 

 

 

 

 

 

 

 

 

 

 

 

 

 

 

 

 

 

 

 

 

 

 

 

 

 

 

 

 

 

 

 

 

 

 

 

 

 

 

 

 

 

 

 

 

 

 

 

 

 

 

 

 

 

 

 

 

 

 

 

 

 

폭설재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는가? 

혼란속에 빠져 울고 있는 녀성 

온통 얼음으로 덮인 전선주 

매일 근 50 만명이 체류하고 있는  

광주역전 

2008 년 1 월 10 일부터 시 

작한 중국의 장강류역남북에 

갑자기 큰비와 폭설이 내려  20 개 

성시가 재해를 받아 도로, 철도, 

항공운수가 마비되였다. 수많은 

려객들이 역전과 비행장에 갇혔 

다. 재해를 받은 사람은 1 억을 

넘으며 경제손실은 인민폐로 

537,9 억원이나 된다. 굶어죽고 

얼어죽고 깔려죽은 사람의 숫자는 

지금 통계할 수 없다. 제 1 선의 

보도에 의하면 한 도로에서 죽은 

사람만 해 도 200 여명이 된다.  

왜 재난이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날 중공의 부패한 

정권과 사회에 대한 하늘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오늘 중국에 

서는 로동자들이 실업당하고 농민 

들이 땅을 빼았기고 탐관오리들이 

횡행하고 관리와 상인들이 결탁 

하고 경찰과 토비가 한집안이 

되였다. 백성들의 원한 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사회도덕은 일사 

천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며 

중공은 력차운동에서 8 천만의 

백성을 살해했으니 어찌 하늘이 

용서할수 있겠는가? 마땅히 천 

벌을 받아야 한다.  

      폭설재해는 우리들이 빨리 

각성하라고 하늘에서 내린 작은 

경고이리라. 중공조직에서 탈퇴해 

야만이 재난을 피면하고 생명과 

평안을 확보할수 있지않겠는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다.  

시들었던 포도가 되살아났다. 

                        산동성 한 농 

민 이뉴는 집에 2 

무의 포도를 심었다. 

2007 년 8 월 2 일,  

둘째 이모가 길에서 이 

뉴를 만났다. 이뉴는 울면 

서 <2 무중 한무의 포도알이 크 

고도 좋았는데 이틀전에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시들고 어떤것 

은 썩기까지 했으니 1 년동안 

헛수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모는 <울지 말라.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파룬따파 좋다.”, 

“쩐싼런이 좋다.”라고 묵념하 

고 네가 공산당 조직 단,대에서 

퇴출한다면 복을 받을것이다.> 

라고 권유했다. 이뉴는 이모의 

권유대로 묵념하고 단,대 퇴출 

성명을 발표했다. 며칠후 이뉴 

집에 기적이 나타났다. 시들었 

던 한무의 포도가 회생하여 

산량이 다른 한 무보다 더 많 

았다. 이뉴는 기뻐서 <파룬궁은 

정말 신비해요.> 라고 말했다.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 

그림책 

 

 

 

 

 

 

 

 

 

 

4. 문화대혁명기간에 부자간 

에, 부부간에, 모녀간에, 사생 

간에 서로 싸웠다. 이것은 이른 

바 “당성”이 중국사람들에게 

가져다준 통과 재난이다. 

 

 

 

 

 

 

 

 
 
5. 1989 년 ”6.4 도살”은 또 한 

차례 “홍색공포”를 일으켰다. 

애국청년들을 “반혁명폭란”이 

란 죄명을 씌우고 무정하게 탱 

크로 깔아죽였다. 

 

 

 

 

 

 

 

 

6. 1999 년 7 월 20 일,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이래 지금까 

지 8 년간 계속 파룬궁학원 

들을 박해하고 있는바 수천수 

만의 파룬궁학원은 집과 가족 

을 잃고 류리걸식하고 감옥에 

갇혀 생죽음을 당하고 있다. 

(련재 2) 


